
삼성BP 15만톤 초산공장 준공
1 7 0 0억원 투입 완공 … 1억달러 수입대체 및 유도품산업 활성화

삼성B P화학(대표 성평건)은 4월3 0일 박용도 상공부 차관, 로버트 호튼 B P그룹 회장, 데이비드 라이

트 주한 영국대사 등 관계인사 5 0 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연산 1 5만톤 규모의

초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.

이에따라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산( T P A의 원료)이 수출품목으로 전환됨으로써 연간 1억

달러 상당의 무역수지 개선 뿐 아니라, 초산비닐(접착제), 초산섬유소(담배필터), 초산에스테르(도료

용제), 정밀화학 원료 등 초산계열 산업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이날 준공된 초산공장은 삼성그룹과 영국 BP Chemicals가 4 9대5 1로 8 8년1 2월 합작, BP

C h e m i c a l s의 초산 제조기술(Methanol Carbonylation공법)과 덴마크 Haldor Topsoe의 나프타 개질 기

술을 도입, 17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것으로, 기본설계는 영국의 John Brown Engineering, 상세설계

및 건설공사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일본의 미쯔이 조선이 콘소시움으로 참여했다.

삼성BP 사무실 이전

한편, 삼성B P화학은 지난달 2 2일,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 7번지 안국화재빌딩 8층으로 이

전했다.

TEL:753-5644~9, 

F A X : 7 5 3 - 8 3 3 8

<화학저널 1 9 9 2 / 5 / 1 5 >


